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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K리그 스토브리그 새 트렌드

K리그의 겨울은 축구 팬들에게 답
답한 시기다. 하지만 긴 시즌을 마무
리한 모든 구단들은 답답함을 느낄 새
없다. K리그1·2를 망라하고 가장 치
열한 머리싸움이 이어지고, 밤낮 없이
업무를 봐야 하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흔히 스토브리그로 불리는 선수이
적시장은 매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열리지만 새 시즌 농사를 위한 대부분
선수단 재정비 작업이 이 무렵 집중된
다. 휴식기를 맞은 선수의 입장을 대
신할 에이전트와 각 구단 운영 담당자
들은 이적과 임대, 계약연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협상 테이블을 열어 눈치
싸움을 벌인다.

이번 겨울은 지난해에 비해 쏠쏠한
이슈가 많았다.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 1차전이
2월 11∼12일 열리고, 정규리그 1라운
드가 2월 29일 개막하는 등 전체적인
2020시즌 스케줄이 앞당겨져 대부분
의 팀들이 서두른 결과다.

이 과정에서 대어급 선수들의 소식
이 자주 들려왔다.

스토브리그 중심에는 리그 3연패에
성공한 전북 현대가 자리했다. 지난
시즌 K리그1 최우수선수(MVP) 김보
경(31)과 2년 간 임대로 활용한 홍정
호(31)를 완전 영입했다. 지난 연말 계
약이 만료된 국가대표 오른쪽 풀백 이
용(34), 강원FC 이적설이 나돈 이주
용(28)과도재계약했다. 2019시즌을울
산 현대에서 보낸 김보경을 제외한 나
머지는 잔류였지만 ‘이적’ 못지않게 임
팩트가 컸다.

김병수 감독의 강원의 행보도 놀라
웠다.전북에서FA(자유계약선수)로풀
린공격수고무열(30)과중앙수비수임
채민(30)을데려와최전선과뒷문을두

루 보강했다. 성남FC도 ‘셀링 클럽’ 이
미지를 확실히 버렸다. 골키퍼 김동준
(26)을 K리그2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넘겼으나 권순형(34), 임선영(32·이상
성남)을 데려와 알찬 수확을 올렸다.

K리그2도 뜨거웠다. 강등의 아픔
을 맛본 경남FC가 다시 전면에 등장
했다. 지난 시즌 사상 처음 도전한 AC
L을 위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
서 커리어를 쌓은 조던 머치(잉글랜
드) 등을 데려오며 신선한 충격을 준
경남은 설기현 신임 감독이 오래 전부
터 눈독 들인 울산 황일수(33)와 수원
FC 출신 백성동(29) 등을 영입해 강한
재도약 의지를 드러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공통분모가 있
다. 베테랑에 대한 예우다. 이는 단순
한 연봉과 금전적 조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계약기간에 정성을
쏟았다. 김보경·홍정호·이용·이주용
모두 전북에서 3∼4년(옵션 포함)을
보장받았다. 고무열·임채민 또한 3년
이상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선영과 황일수, 백성동 모두 3년으
로 파악됐다.

사실 20대 초·중반의 영건이 아닌,
베테랑들과 3년이상의 다년계약을 진
행하는 건 구단 입장에서 꺼려지는 작
업이다. 하지만 선수들에게는 안정감
을 줄 수 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거
나 제2의 인생을 바라보는 시점에선
급여를 덜 받더라도 긴 계약을 추진하
는 경향이 짙다. 유럽 여정을 마친 박
주호(33·울산)가 2018시즌을 앞두고
K리그로 향할 때 우선시한 조건도 계
약기간이었다.

한중견에이전트는 “부상등으로전
열을 이탈할 경우, 또 추후 되팔 때를
생각하면 분명 구단은 리스크를 안고
있으나선수들에게심리적인안정을주
게돼 그만큼 퍼포먼스를 기대할 수 있
다. 잃는 만큼 얻는 부분도 있다”고 설
명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베테랑도 다년계약
전북, 김보경·홍정호 등 3년 이상
선수들 심리적 안정…활약 기대감

편집꺠꺠｜꺠꺠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K리그1 전북 현대가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1부 리그) 스파르타 로테르담에서 활약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대표 최전방 공격
수 랄스 벨트비크(28)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2020년 1월 6일자 스포츠동아 단
독보도). 계약기간은 정확히 공개되지 않
았으나 네덜란드 현지 매체에 따르면 2년
으로 알려졌다.

K리그1 성남FC가 베테랑 미드필더 임선
영(32)을 영입했다고 15일 공식 발표했다
(2020년 1월 3일 스포츠동아 단독보도). 지
난 시즌까지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임선영
은 K리그 통산 186경기에서 28골·14도움
을 올린 특급 중원 자원으로 기본기가 탄
탄하고제공권에도능하다는 평가다.

전북, 남아공 국가대표 벨트비크 영입 성남, 베테랑 미드필더 임선영과 계약

포항 스틸러스가 2020시즌을 대비한 해
외 전지훈련에 나섰다. 포항 선수단은 14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전지훈련지인 태국
부리람으로 떠났다. 태국은 기온이 높아
훈련에 알맞고 비용 부담도 적어 최근 K리
그에서 가장 각광 받는 전지훈련지다.

포항은 지난 시즌 16승8무14패(승점56)
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다. 아시아축구연
맹(AFC) 챔피언스리그 진출 자격을 얻지
는 못했지만 시즌 중 감독 교체, 주축선수
이적 등 부침을 겪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적이었다. 특히 시즌 막바
지 김기동 감독이 추구하는 색깔이 확실하
게 드러나면서 경기력이 몰라보게 달라져
차기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 감독이 새 시즌 내세운 목표는 명확
하다. 챔피언스리그 진출자격을 얻는 것이
다. 이를 위해 이번 전지훈련에서 체력을
끌어올리고 팀 조직력을 견고하게 다진다
는 계획이다. 김 감독은 “올해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딴다는 확실한 목표를 세웠
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근거 있는 자신감이다. 포항은 이번 이
적시장에서 선수보강을 쏠쏠하게 한 팀으
로 손꼽힌다. 임대를 통해 지난 시즌 좋은
활약을 펼친 최영준(29)과 1년 더 인연을
이어가게 됐고 지난해 K리그2 베스트11에
선정된 측면 수비수 김상원(28), 아시아쿼
터도 미드필더 브랜던 오닐(27·호주) 등 젊
은 자원들을 영입해 스쿼드를 살찌웠다.

김 감독이 가장 믿는 구석은 바로 팀 분
위기다. 선수들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의
욕적이기 때문이다. 그는 “선수들의 하고
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 눈빛부터가 남다르
다. 모든 경기를 다 이길 수는 없지만 매 경
기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강한 포항의 모습
을 팬들에게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
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전력 살찌운 포항
근거 있는 자신감
김기동 감독 “선수들 눈빛이 다르다”

여기는 런던

손흥민이 활약한 토트넘 홋스퍼가 2019
∼2020 잉글리시 FA컵 4라운드 진출에 성
공했다.

토트넘은 15일(한국시간) 런던 토트넘홋
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들즈브러와의
3라운드 재 경기에서 2-1로 승리했다.

앞선 미들즈브러 원정에서 1-1로 비기면
서 결국 재 경기를 치르게 된 토트넘은 전
반 초반 두 골을 몰아치며 일찌감치 승기
를 잡았다. 그러나 후반 종료직전 허망한
실점으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다.

손흥민은 후반 16분 루카스 모우라를 대
신해 그라운드를 밟았고, 공격 포인트는 올
리지 못했다. 토트넘의 주제 무리뉴 감독

은 “실점으로이어진 실수도 안타깝지만수
많은 골 찬스를 잃어버린 것이 훨씬 아쉽
다”고 답답한 심경을 드러냈다. 다음은 경
기 후 손흥민과의 일문일답.

-FA컵 4라운드에 올랐다.
“정말 중요한 대회다. 원정 1차전에서 좋

은 모습을 보이지 못해 부담이 있었다. 전
체적으로 우리가 흐름을 지배했으나 경기
막판 실수가 나왔다. 너무 쉽게 실점해 아
쉽다. 일단 다음 라운드에 올라간 건 좋은
일이나 향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
다. 여기서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해리 케인의 부재로 상대 수비의 집중 견제
를 받는다.

“딱히 오늘 경기에선 집중적으로 견제당
한다는 느낌은 없었다. 어떤 상황이든 내가
잘만들어가는것이중요하다.수비를할때
나 공격을 할 때나 어떻게 플레이해야 상대
를 힘겹게 하는 지 잘 알고 있다.”

런던 ｜ 허유미 통신원

‘29분 활약’ 손흥민 “마지막실점아쉽다”

미들즈브러전후반 16분교체투입
토트넘 2-1 승리…FA컵 4라운드행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15일(한국시간) 영국 런던에서 끝난 2019∼2020 잉글리시 FA컵 3라운드 재
경기에서 미들즈브러 수비수의 견제를 따돌리고 볼을 컨트롤하고 있다. 토트넘이 2-1로 이긴 이날 경기
에서 손흥민은 또 다시 침묵했다. 런던 ｜ AP뉴시스

스포츠투아이와 함께하는 스포츠기록실

오늘의토토 <16일>

깳농구토토 스페셜N 11회차 대상경기 및 게임일정
경기 경기일시
1 01.16 (목) 10:00

홈팀
시카고B vs 워싱턴W

vs 원정팀 경기장소
유나이티드센트

2 01.16 (목) 11:30 휴스턴R vs 포틀랜T 도요타센터
3 01.16 (목) 12:00 새크라K vs 댈러스M 골든1센터

경기예고

여자프로농구 <16일>

프로배구 <16일>

깳2019-2020 하나원큐 WKBLKEB하나 <부천실내> 우리은행
오후7시, MBC스포츠플러스, IB스포츠

깳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OK저축은행 <안산상록수> KB손해보험
오후7시, KBSN스포츠

깳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GS칼텍스 <장충체육관> 현대건설
오후7시, SBS스포츠

아마추어경기예고 <16일>

남자프로농구 <14일>

프로배구 <14일>

깳2019-2020 현대모비스 KBL 팀순위
1 꺜SK 32 21 11 0.656 0 2승2 꺜인삼공사 33 21 12 0.636 0.5 1승3 꺜DB 31 18 13 0.581 2.5 4승4 꺜전자랜드 33 19 14 0.576 2.5 1승5 꺜KCC 33 18 15 0.545 3.5 3패6 꺜KT 33 15 18 0.455 6.5 1패

순위 팀 경기 승 패 승률 승차 연속

6 꺜현대모비스 33 15 18 0.455 6.5 1패8 꺜삼성 32 13 19 0.406 8 3패9 꺜LG 33 12 21 0.364 9.5 1패10 꺜오리온 33 11 22 0.333 10.5 1승

아마추어경기결과 <15일>

꺜KCC 12.9
꺜LG 10.8
꺜SK 9.9
꺜KT 9.8
꺜DB 9.6

꺜라건아
꺜라렌
꺜워니
꺜멀린스
꺜오누아쿠

①
②
③
④
⑤

꺜KT 7.2
꺜LG 5.5
꺜KCC 4.5
꺜전자랜드 4.4
꺜인삼공사 4.4

꺜허훈
꺜김시래
꺜이정현
꺜박찬희
꺜박지훈

①
②
③
④
⑤

꺜LG 21.6
꺜SK 20.6
꺜KCC 20.1
꺜삼성 19.1
꺜인삼공사 17.4

꺜라렌
꺜워니
꺜라건아
꺜미네라스
꺜브라운

①
②
③
④
⑤

선수 팀 리바운드선수 팀 도움선수 팀 득점 평균리바운드평균도움평균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꺜축구꺛꺛꺛 뀫제 16회 KBS N 1,2학년 대학축구대회(창녕군,오후1시) 깳결승전=제주국제대-용인대꺜배드민턴꺛 뀫2020 인도네시아마스터즈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인도네시아 자카르타)꺜아이스하키 뀫2019-2020 아시아리그(안양,오후7시)
깳한라-크레인스꺜태권도꺛꺛 뀫2020년 국가대표선수 선발 최종대회 및 2020년품새국가대표 선발대회(양산실내,오전9시30분)

깳도드람 2019-2020 V리그 여자부 팀순위
1 현대건설 15 12 3 1321 1258 5승2 흥국생명 16 10 6 1442 1283 4승3 GS칼텍스 15 9 6 1313 1228 2패

순위 팀 경기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4 KGC인삼공사 15 6 9 1407 1478 1승5 한국도로공사 15 5 10 1275 1368 2패

33
33
28

승점

16
166 IBK기업은행 16 4 12 1320 1463 2패12

깳도드람 2019-2020 V리그 남자부 팀순위
1 우리카드 20 14 6 1818 1707 4승2 대한항공 21 14 7 1903 1791 1승3 현대캐피탈 19 11 8 1686 1634 1패

순위 팀 경기 승 패 득점 실점 연속

4 OK저축은행 20 11 9 1721 1748 2승5 삼성화재 20 10 10 1757 1750 1승

39
39
33

승점

32
326 KB손해보험 20 5 15 1825 1916 1패187 한국전력 20 5 15 1657 1821 4패17

NBA <15일>

순위 팀 블로킹
현대캐피탈 0.82

대한항공 0.71
삼성화재 0.68
현대캐피탈 0.67

꺜선수
① 신영석

③ 김규민
④ 박상하
⑤ 최민호

순위 꺜팀 득점
대한항공 544

우리카드 378
OK저축은행 329
우리카드 294

꺜선수
① 비예나

③ 펠리페
④ 송명근
⑤ 나경복

KB손해보험 0.76② 김홍정한국전력 437② 가빈

세트당블로킹총득점깳부문별 중간순위

순위 패 승 남서지구1 꺜유타 282 꺜덴버 273 꺜오클라호마 234 꺜포틀랜드 175 꺜미네소타 15

북서지구 승 순위 태평양지구
12 1 꺜LAL
12 2 꺜LAC
17 3 꺜피닉스
24 4 꺜새크라멘토
24 5 꺜골든스테이트

패 순위
33 7 1
28 13 2
16 24 3
15 25 4
9 33 5

승 패꺜휴스턴 26 13꺜댈러스 25 15꺜멤피스 19 22꺜샌안토니오 17 21꺜뉴올리언스 15 26

서부 콘퍼런스

순위 패 승 남동지구1 꺜보스턴 272 꺜토론토 253 꺜필라델피아 254 꺜브루클린 185 꺜뉴욕 11

대서양지구 승 순위 중부지구
11 1 꺜밀워키
14 2 꺜인디애나
16 3 꺜시카고
21 3 꺜디트로이트
30 5 꺜클리블랜드

패 순위
36 6 1
25 15 2
14 27 3
14 27 4
12 29 5

승 패꺜마이애미 27 12꺜올랜도 19 21꺜샬럿 15 28꺜워싱턴 13 26꺜애틀랜타 9 32

깳팀순위 동부 콘퍼런스

깳경기결과
애틀랜타꺜

밀워키꺜

123 - 110

128 - 102

댈러스꺜

유타꺜

꺜피닉스

꺜뉴욕

124 - 97

118 - 107

꺜골든스테이트

꺜브루클린

121 - 110 꺜휴스턴멤피스꺜128 - 103 꺜클리블랜드LAC꺜

NHL <15일>

버펄로

탬파베이

4 - 2

4 - 3
<승부타>

토론토

뉴욕I

베가스

LA

7 - 4

8 - 2

뉴저지

디트로이트

깳경기결과

피츠버그 7 - 3 콜럼버스미네소타 3 - 0 보스턴

시카고 3 - 2
<연장>

댈러스오타와 3 - 2
<연장>

콜로라도

위니펙 4 - 0 에드먼턴밴쿠버 4 - 2 내슈빌

애리조나 6 - 3 새너제이

꺜테니스꺛꺛 뀫2020 호주오픈 테니스대회(호주 멜버른)
깳남자 단식 예선 1회전=이덕희(한국) 2-1 지안네시(이탈리아)


